
색의 겹, 물성의 알갱이

NEW LOOK 손지형
2026 / 11 / 04

강우영

<Leaves> 캔버스에 유채, 왁스 91×91cm 2022 스페이스윌링앤딜링 제공

멀리서는 색, 가까이에서는 대지. 손지형의 그림은 다가설수록 
깊고 넓어진다. 하나의 색면이 크고 작은 알갱이로 흩어지고, 
그 틈에 묻혀있던 색이 보는 각도에 따라 번갈아 떠오른다. 
손지형 회화에서 화면은 물감과 왁스가 쌓이고 깎이기를 거듭한 
지층이다. 이 땅은 세 겹의 알갱이로 다져진다. 먼저 굵은 올의 
캔버스 천이 요철을 깐다. 그 위에 묽게 푼 물감을 물들이듯 
바르면, 미처 녹지 않은 안료가 요철 사이에 내려앉는다. 여기에 
왁스를 섞은 물감을 롤러로 눌러 펴면 크고 작은 알갱이가 맺힌다. 
이렇게 쌓인 두께를 뾰족한 도구로 파내면 가장 아래층의 색이 
드러난다. 그림은 붓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쌓고 파내는 손의 
시간 속에서 일궈진다.

작가는 개인전 <at the point>(8. 29~9. 23 
스페이스윌링앤딜링)에서 그렇게 다진 땅에 식물을 심는다. 일상 
사물을 그리던 화면에 매일 같은 길에서 마주친 잎과 꽃을 
불러들였다. 사물의 색과 형상이 고정된 결과물이라면, 식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작가는 그 ‘생성’을 화면에 담고자 대상의 
윤곽도 이름도 모두 지웠다. 남는 것은 가까이 들여다볼 때만 
보이는 잎의 솜털, 가장자리부터 보랏빛으로 물들어 가는 색채, 
꽃잎이 더디게 펼쳐지는 방향…. 장미가 피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화면에 고스란히 쌓였다. 화면을 나누던 선과 면은 뒤로 물러나고 
그 아래, 알갱이가 앞으로 나섰다. 더 나아가 작가는 최근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에 천착하고 있다. 형상에 기대지 않고, 
색의 결과 겹만으로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식물을 길러온 땅이 그 
자체로 풍경이 되려 한다.

<Seed> 캔버스에 유채, 왁스 45.1×52.7cm 2025 작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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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형 / 1996년 대전 출생. 서울과기대 조형예술과 학사 및 석사 

졸업. 스페이스윌링앤딜링(2024), 레인보우큐브(2021)에서 

개인전 개최. <The Gradient>(눈컨템포러리 2025), <Peer 
to Peer>(온수공간 2022), <The wild bunch>(디스위켄드룸 

2022), <soft-morphic>(플레이스막2 2022) 등의 단체전 

참여.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중. 스페이스윌링앤딜링 제공, 사진: 
이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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